
알콜대사성 드링크“과열" 
럭키, 9월 시장참여 4파전 … 1 0여개 제약기업 참여채비

음주 후 숙취를 해소시켜 주는 알콜대사성 드링크시장이 급부상하면서 각기업들의 신규참여가 가속

화 되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. 

알콜대사성 드링크시장은 지난 9 2년 제일제당이 쌀눈과 콩을 발효시켜 추출한 천연엑스인 구루메에

로얄제리·벌꿀·비타민B 등을 적절히 배합시킨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드링크인「컨디션」을 개발·

출시, 1년만에 1 0 0 0만병을 판매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. 

「컨디션」은 9 4년5월 현재 2 0 0 0만병의 판매량을 기록,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라면 9 4년말

에는 4 0 0 0만병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. 

제일제당은 이와함께 미국시장에도 본격 상륙, 200만병

( 4 0 0만달러)을 수출했다. 

제일제당은 9 4년말까지 일본을 비롯한 대만·동남아·

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도 1 0 0만병 정도 수출을 목표로

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처럼 알콜대사성 드링크가 빅히트를 치자 9 4년들어

미원·조선무약이「아스파」및「비즈니스」를 각각 출시,

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기 시작했다. 

특히 미원은 콩나물 뿌리에 많이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을 독자개발, 국내 특허는 물론 국제시장 진출

을 위해 미국·일본·독일·영국·브라질 등에 해외특허 출원을 완료했다. 

이들 알콜대사성 드링크류는 현재 약국·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

격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특히 슈퍼·편의점 등에서는 2 5 0 0원짜리가 1 5 0 0원까지 판매될 정도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졌다. 

이같은 현상은 각 대리점들이 자사제품의 판매망 확충을 위해 저가로 물량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으

로 풀이된다. 

한편, 럭키가 9 4년9월부터 한방생약을 성분으로 한 또다른 알콜대사성 드링크제품을 출시할 계획으

로 있어 조만간 4개기업간의 시장 쟁탈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. 

럭키는 중국으로부터 사향을 들여와 갈화·귤피·맥아당 등을 적절히 배합,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

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. 

이밖에 동아제약·유한양행·종근당·한미약품·대웅제약·제일약품·영진약품·일동제약 등 1 0여

개 제약기업들이 9 4년 하반기중에 제품을 발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

축전이 예상된다. 

이처럼 각 제약기업들이 알콜대사성 드링크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음주인구의 증가로 시

장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시장참여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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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콜대사성드링크 제품 비교(단위 : 원)

제품명 가격 주성분 비 고구 분

제일제당

미 원

조선무약

컨디션

아스파

비즈니스

구루메

아스파라긴

바이오짐

쌀눈 및 콩발효

콩나물뿌리추출

복합생약

2 , 5 0 0

3 , 0 0 0

2 , 5 0 0


